벧후0305 Note

◆ Cross check : 창0106-10

창0106.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물(마임: 물,즙,오줌,정액)들의 가운데에 궁창(라키아:넓게 퍼진 것,궁창,외견상 보이는 하늘의 반원형,넓게 펼처진)이 있게 하고, 또 그것으로 물들로부터 물들을 나누게 하라(바달: 나누다,분리하다,구별하다,다르다,선택하다,구분하다,절단해내다,분별하다).

창0107. 그리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에 있는 물들로부터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시니라, 이에 그것이 그렇게 되니라.

창0108. 그리고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그리고 저녁과 아침이 있었으니, 둘째 날이니라

창0109.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늘 아래의 물들로 한 곳에로 함께 모이게 하고, 또 마른 육지(얍바싸: 마른 땅,육지)로 나타나게 하라, 이에 그것이 그렇게 되니라.

[bookmark: _GoBack]창0110. 그리고 하나님이 마른 육지(얍바싸: 마른 땅,육지)를 땅(에레쯔: 땅,들,흙,토지,시골)이라 부르시고, 또 물들의 함께 모인 것을 그분께서 바다들이라 부르시니라, 그리고 그것이 훌륭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니라.
